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꺋첫딸꺍 품은채은성 꺋4번본색꺍
키움전2안타3타점불꽃…LG위닝시리즈진두지휘

어떻게 하든,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패하지
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. 요즘 K리그1(1부) 대
구FC가 그렇다. 이병근 감독이 이끄는 대구
가 또 이겼다. 리그 9경기 연속 무패(8승1무),

최근 FA컵까지 포함하면 10경기 무패(9승1무)다.
대구는 3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‘하나원큐 K

리그1 2021’ 19라운드 홈경기에서 강원FC를 1-0으로 꺾
고 9승5무4패, 승점 32로 전날(29일) 인천 유나이티드와
원정경기에서 1-1로 비긴 전북 현대(8승6무3패·승점 30)
를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도약했다.

경기 내용은 조금 답답했다. 브라질 중앙 미드필더 세
르지뉴가 주도한 대구의 공격 전개는 매끄럽지 않았다.
그래도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. 세트피스다. 전반 43분 상
대 문전 왼쪽 지역에서 날린 세징야의 날카로운 프리킥이
수비에 가담한 강원 왼쪽 윙어 김수범의 머리를 맞고 골
문으로 빨려 들어갔다. ▶ 2면으로 이어집니다

대구 ｜ 남장현 기자 yoshike3@donga.com

강원 1-0 꺾고 4월 0-3 패배 완벽히 설욕
리그9경기서8승1무무패질주…승점32점

대구 3위점프,전북도제쳤다

대구FC 선수들이 3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벌어진 강원FC와 ‘하나
원큐 K리그1 2021’ 19라운드 홈경기 전반 43분 상대의 자책골로 1-0
리드를 잡은 뒤 기뻐하고 있다. 세징야(왼쪽 3번째)의 프리킥이 도화선
이었다. 사진제공 ｜ 한국프로축구연맹

눈에 보이는 변화는 하나, 호적뿐이
다. 하지만 이로 인한 무형의 변화는
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. 채은성(31·
LG 트윈스)이 득녀 후 맹타를 휘두르

며 팀의 위닝시리즈에 앞장섰다.
LG는 30일 잠실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8-2로 이겨

위닝시리즈를 완성했다. 선발투수 앤드류 수아레즈가
7이닝 6안타 1홈런 2볼넷 4삼진 2실점으로 시즌 6승
(2패)째를 신고했고, 타선은 장단 9안타 7볼넷을 묶어
8득점으로 마운드를 지원했다.

중심은 채은성이었다. 4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
장해 5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
다. 이번 3연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3타수 7안타

4타점 3득점의 활약이다. 30일 경기 후 류지현 LG 감
독이 “이번 시리즈는 채은성의 기운이 팀 분위기를 주
도했다”고 밝힐 정도로 화끈한 타격감을 뽐냈다.

채은성은 26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황
급히 서울에 올라갔다. 전날(25일) 부산 원정길에 동
행했으나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다. 경조
사 휴가를 썼고, 채은성은 27일 소중한 첫 딸을 얻었
다. 경조사 휴가는 최대 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. 하
지만 채은성은 이틀만 사용한 뒤 28일 키움전을 앞두
고 팀에 합류했다. 류 감독은 “채은성 스스로의 의지
가 강했다”고 설명했다.

강한 의지는 그라운드에서 그대로 표현됐다. 공교
롭게도 채은성의 딸이 세상 빛을 본 5월 27일은 채은
성의 1군 데뷔일과 같다. 여러모로 복덩이인 셈이다.
채은성은 ‘아빠’로 나선 첫 경기인 28일(3-1 승) 4타수
2안타 2득점으로 펄펄 날았다. 눈에 띄는 점은 도루였
다. 2회말 2차례나 베이스를 훔쳤다. 채은성의 1경기
2도루는 데뷔 후 처음이었다.

달아오른 방망이는 식지 않았다. 채은성은 29일
(2-7 패)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
30일 다시 승리에 앞장섰다. 그는 “태어난 직후에만
안아보고 이후에는 유리벽 사이로 지켜보기만 해서
실감이 잘 안 난다. 하지만 확실히 아버지가 되니 느낌
이 다르다”며 의지를 다졌다.

LG는 올 시즌 초반 타자들의 집단 슬럼프로 고민을
안고 있다. 채은성이 4번타순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면
‘출루왕’ 홍창기를 위시한 상위타선과 중하위타선의
연결고리 역할로 제격이다. 2018년 LG 역사상 단일시
즌 최다 타점(119개)을 기록했을 만큼 해결사 본능은
확실한 자원이다.

채은성은 성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실함 하나
만큼은 팀 내 최고로 꼽혔다. 여기에 가장으로서 책임
감까지 더해졌다. 5월 27일 이후의 채은성은 완전히
다른 선수가 될 수 있을 분위기다.

▶ 프로야구 관련기사 2·3·4·6면
잠실 ｜ 최익래 기자 ing17@donga.com

첫딸얻은후 3경기연속멀티히트
채은성 꺎아빠가 되니 책임감 달라꺏
류지현감독 꺎채은성이분위기주도꺏

LG 채은성은 27일 소중한 첫 딸을 얻은 뒤 이튿날 곧장 복귀해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. 가장의 책임감을 더하니 방망이도 더 뜨거워졌다. 30일 잠실 키움전 2회말 2사 만루서 3타점 2루타를 터트린 뒤 환호하
는 채은성. 잠실 ｜ 김종원 기자 won@donga.com

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

75회를 맞이한 황금사자기 전국
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
전이 6월 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
서 14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.

지난해 우승팀 김해고를 비롯해 전국 11개 권
역별 주말리그를 거친 48개교가 참가합니다. 신
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예방을
위해 관중 없이 경기가 열립니다.

SPOTV가 주요 경기를 생중계하며, 대한야
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경기를 볼
수 있습니다. 야구팬과 참가 고교 동문 여러분
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.

뀫기간 : 6월 1일(화)∼14일(월)
뀫장소 : 서울 목동야구장, 신월야구장(예선 일부)
뀫주최 :
뀫협찬 : 뀫방송 :

고교야구 왕중왕 누구냐황금사자기 내일 팡파르
전국에서선발된 48개고교 14일간열전


